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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내다본 벤야민의 미디어론◎

벤야민의 명제들 대부분은 기각되었지만 그 분석의 패러다임은 지금까지도 전범으로 통한

다. 사진과 영화 방송의 뒤를 잇는 세대 미디어론도 전적으로 벤야민의 분석틀에 의존하, 3

고 있다 벤야민은 그의 글에서 이미 인터넷 문화의 예언과도 같은 구절을 남긴다. .

영화가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감옥의 세계가 분의 초의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됨으로써10 1

우리는 사방으로 흩어진 감옥세계의 파편들 사이에서 유유자적하게 모험에 가득 찬 여행을

시도할 수 있다.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쪽, , 1983, 223『 』

귄터 안더스의 팬텀과 매트릭스로서의 세계◆ 「 」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에서 표명된 벤야민의 미디어론은 와 라디오의 등장과 함TV「 」

께 귄터 안더스에 의해 급진화한다.

귄터 안더스에 의하면 텔레비전 영상은 현실도 가상도 아닌 팬텀 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층위를 만들어낸다 텔레비전은 허구이면서 동시에 사실인 즉 존재하면서 실은 존재하지. ,

않는 새로운 리얼리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은 어떤 사실의 미리 선택된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리 내

포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의 속성으로 인해 현대에 와서는 원본이 복제를 지향하는 일이 발생한다.

바보상자와 대중적 은둔자◆

안더스는 텔레비전이 대중적 은둔자 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벤.

야민의 영화 대중이 민주적이고 집단적인 대중으로 나타난다면 안더스의 대중은 자기, TV

집안에 갇힌 은둔자이자 분열자로 나타난다.

이때 텔레비전은 수용자와 세계 사이의 거리를 지운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물

이나 사건은 그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단순한 볼거리로 전락해버린다 점차 실제의.

사물은 소모되고 천박해지고 범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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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터 안더스의 미디어에 관한 부정적 견해◆

텔레비전은 오로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노출증 환자가 되고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관음증,

환자의 역할을 맡게 되며 점차 자극의 강도가 세지면서, 볼거리를 찾는 절시증 환자가 된

다 리얼리티 쇼 란 실은 텔레비전 자체에 내재한 이 노출증 절시증의 가능성이 극단적으. ,

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텔레비전이 현실도 아니고 가상도 아닌 팬텀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대체해감,

에 따라 사건의 조작 해석의 왜곡보다도 이제는 보도의 여부, 가 가장 중요해진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을 그 진실 여부보다도 그것이 텔레비전에 나,

왔느냐 안 나왔느냐 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

어떤 사건의 재생 형태가 원본의 형태보다 더 사회적으로 중요할 때 이때 원본은 재생을,

지향해야 한다 말하자면. 현실 자체가 텔레비전 속의 가상의 모델에 맞추어 자신을 연출하

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드리야르의 유명한 시뮬라시옹 이론은 바로 위와 같은 귄터 안더스의 테

제를 밑바탕으로 둔 것이다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인한 현실 가상 구별의 해체 이는 모던. / ,

예술의 대표적인 징후이기도 하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선형적 글쓰기에서 공간적 글쓰기로-◆

세계 그림 텍스트 기술적 형상<< >>→ → →

세계와 관계 맺는 주술적 방법 인 그림의 시대가 지나자 인식적 방법 인 텍스트가 등장했

다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대두로 텍스트는 더 이상 세계를 비추는 투명한 것이 아니라 불투.

명하고 낯설어진 존재가 된다 그래서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영상 즉 기술적 형상이다 이. , .

때 기술적 형상은 텍스트의 아이콘이다 이 경향은 점점 더 심화된다. .

컴퓨터의 체제와 체제(ex DOS WINDOWS )


